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ᄉ 間 化 라 는 말 

요즘 에서는 곧잘 인간화라는 말을 쓴다. 어떻게 생각하 

면 극히 당연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.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 

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데 현대 문명의 질환이 있 

다고들한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우냐? 하는 반문이 나오 

게 마련이다.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란 무엇을의미하는가? 결국사 

람이 사람다움을 희구하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식하지 

못하고 있지 않는가 ？ 

인간 소외라는 말도 흔히 쓰인다.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현상 非 

ᄉ間化를 일컬어 하는 말인 것이다. 인간 소외는 먼저 짜증을 내는 

데서시작된다. 기쁨과보람을느끼면서 시작한일이 어떤계기에 부 

딪치면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짜증이 난 

다.〈뭣 때문에 이런 짓을해야하나?〉하고자신에게 의문을던지 

는 순간부터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게 된다. 

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부러워하든지， 

멸시하든지，그렇지 않으면 질투하기 시작한다. 이것이 인간 소외 

의 제 2단계이다. 여기서 열등감이 아니면 우월감의 포로가 되고마 

는 것이다. 이제 이런 콤플렉스의 포로가되어버리려면 쇠사슬에 

매인 노예처럼 그 콤플렉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한다. 

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언제나 좌절 불안을 느끼면서 이것을 무마 

하고진정시키는 유형, 무형의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. 이 불안해소 

책 중에 소위 켓토 멘탈리티라는것이 있다. 결국 한신조나 한 인 

종이라는규범 밑에 서로뭉치고 나머지 다른사람들을 배척하고 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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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와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다. 극단의 예가 바로 유대인인 것 

이다-

사희생활속에서 느끼는 비 인간화의 불안을 해소시키는방법 중의 

하나가 나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, 나와 신조를 같이하는 교파 사 

탐들끼리，그렇지 않으면 피부색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 

고 살면 이런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느낀다. 그래서 자기를 그 켓토 

속에 파묻어 버리고 소위 타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

가지게 된다. 이 켓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외부세력을 자기의 생존 

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한차례 규정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

본다. 

크게는 인종차별, 작게는 지방색을 따지는, 편견에까지， 오늘 

우리 생활 속에는 이러한 사람답지 못한 요소가 수두룩히 있다. 

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,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예민한 

감수성과 깊은 집착을 가진 사람으로서, 언제나 담담하게 그리고 

떳떳하게 사는 길이 없을까? 옹졸한 겟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면 

서 늘 불안과 좌절을 느끼는 생활을 해야 하는가 ？ 

해방의 복음은 먼저 자아를 쇠사슬에서 풀어내는 복음이어야 할 

것이다. 겟토의 멘탈리티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

수 있을 것이다. 

에큐메니컬 아카이브 
www.jpic.org




